1. 사도행전 28:1-10


멜리데에서 월동 AD 59 November- 60 February
28:1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대부분 말타로 생각함, 혹은 아드리아해에 있는 멜리데섬
28:2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 barbaroi 롬1:14 야만인, 희랍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특별한 동정을 하여 philantropia
28:3-4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
   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독사 echidna, 현재 말타 섬에는 독이 있는 뱀은 없다고 함

 *공의 Dike, 제우스와 테미스 사이의 딸, Justice의 신
28:5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28:6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다에서는 Poseidon으로 부터 섬에서는 Dike로부터 살아 남았으니 신?
 *막16:18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28:7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마도 현재의 므디나에서 말타 지역을 관할하며 통치하였을 것이다

28:8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28:9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난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28:10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2. 사도행전 28:11-15
로마로 떠나다 AD 60 February
28:11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Dioskouroi, sons of Zeus, twin brothers= Castor and Pollux, helper
28:12-13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Syracuse, 말타에서 80마일
 *Syracuse 에서 Rhegium까지 65마일 
 *Regium에서 Puteoli까지 175마일, 나폴리만 안에 있는 항구
28:14-15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Puteoli에서 로마까지 150마일, 
 *Appius Forum, Tres Tabernae은 로마로 부터 3-40 마일 정도의 거리
3. 사도행전 28:16-22
바울과 로마의 유대인을 만남
28:16 우리가 로마에 들어 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인 stratopedarch, 누가도 함께 함 몬:24, 골4:14
28: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
   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28:18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음으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28: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마지 못하여 enagkasthen
28:20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8:21-22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파 hairesis movement, faction
4. 사도행전 28:23-28
바울이 유대인에게 강론하다
28: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
   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유숙하는 집 Xenia, Xenodochio=호텔
28: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8: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
   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사6:9-10)
28:26-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8:29 없음
 5. 사도행전 28:30-31
28:30-3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셋집 misthoma, 마메르틴 감옥, 천국계단 교회
 *이 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를 쓴 것으로 생각함
누가는 이 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데오빌로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로마에서 이년간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으로 
이 글을 쓴 목적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AD 62-66
1.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스페인을 다녀 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 불가

2.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년을 보내고 풀려난 후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딤전 1:3
   그리고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갔다가 디도를 남겨 두고 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거기서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디도서 1:5
3. AD 64 년에 로마가 방화로 불에 타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네로가 저지른 것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다 박해를 받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 때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 때 쓰여진 마지막 서신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석봉 목사 칼럼

1. 바울의 순교 
존 폴록(John Pollock, The Apostle, 303)에 의하면, 바울은 아마도 AD 66년 여름에 드로아에서 체포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을이나 겨울에 입을 겉옷을 놓아두었다는 것은 그 옷이 당장 필요하지 않았을 여름에 체포되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이번에 두 번째로 체포를 당한 죄목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그는 불법 종교(religio nova et illicita)를 유포하여 치안을 어지럽혔다는 죄목과 혹은 로마의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 로마를 떠나기 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공모하여 AD 64년 7월 18일에 일어난 로마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을 지도 모른다. 이 두 번째 체포는 첫 번째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와의 상황은 달랐다. 더욱더 엄격한 구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황은 디모데후서 1장 15-18절에 묘사되어 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가 나중에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된 바울을 찾아갔는데,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는 바울의 설명을 볼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바울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또한 바울을 면회하는 일조차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일로 보인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건데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에 묘사되어 있듯이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은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libera custodia) 상태였으나 두 번째 로마 투옥은 보다 엄격한 구속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로마에서 바울의 행방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F. F. 브루스, 『바울』, 476). 이제 바울 사건은 제2차 심리(secunda actio)에 들어갔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서 로마 속주들의 치안을 지속적으로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디모데후서 4장 6-8절에 묘사되어 있다. 
 
 이 두 번째 재판에서 바울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바울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AD 64년 7월 18일에 발생한 로마시의 화재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 바울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연대는 AD 65년에서 68년 초까지이며, 그리고 다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상정한다면 초기보다는 후기 연대가 보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로서는 네로의 박해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인 AD 67년 말, 아니면 늦어도 AD 68년 초 무렵에 바울이 순교 당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바울의 무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참수형을 당하였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오스티아 가도에 세워진 세 번째 이정표 가까이에 있는 아쿠에 살비에(Aquae Silviae, 지금의 트레 폰타네Tre Fontane)에서 참수되었다(William M. Ramsay, St. Paul: The Traveller and Roman Citizen, 286; F. F. 브루스, 『바울』, 481-82).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행전』(Acts of Peter and Paul, 80)은 바울의 처형이 돌 소나무(a stone pine tree) 아래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한다(William M. Ramsay, 286). 그곳에서 사형 집행인의 칼이 기나긴 사도 바울의 고난의 선교 여정을 종결지었으며 그가 그토록 신실하게 섬겨온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몇몇 그의 친구들이 그의 목 베인 상처투성이의 시신과 머리를 수습하여 장사를 지냈다. 
 바울은 그가 사형당한 현장에서 로마 시내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묻혔다고 전해지는데, 바로 그가 묻힌 장소에서 2세기 말 이전에 한 기념비가 세워졌다. AD 32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곳에 작은 바실리카를 세웠고, 4세기 말에 보다 큰 바실리카로 대체되었다. 그 바실리카는 1823년에 불에 탔으나 1854년에 교황 피우스 9세에 의해 재건되어 성역화 되어 “성벽 바깥의 성 바울의 바실리카”(the Basilica of St. Paul - Without - the - Walls)로 불리고 있다. 현재의 바실리카를 세우기 위하여 발굴 작업을 하던 중 AD 4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석판이 발견되었다 한 돌판에는 ‘파울로’(PAVLO)라고 새겨져 있었고, 또 다른 돌판에는 이어서 ‘아포스톨로 마르트’(APOSTOLO MART)라고 새겨져 있었다. 즉 이 문구는 “사도이며 순교자인 바울을 위하여”(To Paul, apostle and martyr)라는 뜻이다.
